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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홍빛 옷을 입고 바람 따라 흔들거리며 춤추던 꽃잎들이 푸릇푸릇한 

색깔의 옷들로 갈아입는 7월이었다. 햇빛도 하늘 위에서 날 녹일 듯이 강

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옷장 속 내 옷들도 반팔, 반바지들로 새롭게 채워

졌다. 여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었다.  

 

학교에서는 여름 방학식을 했다. 땀이 내 얼굴을 다 덮어도 방학이라는 

말은 내 마음을 늘 뛰게 했다. 하지만 방학식을 하고 보내는 시간들은 생

각과는 다르게 지루하게 느껴졌다. 왜냐하면 학원에서 방학이라는 이유

로 평소보다 약 두 배 정도로 많은 숙제들을 내주었기 때문이다. 나는 잠

을 줄이면서까지 꼬박꼬박 숙제를 했다. ‘숙제를 다 하지 못하면 혼나지 

않을까’하는 불안과 걱정은 나에게 도움이 된다기보다 내 몸을 오히려 혹

사시키고 있는 것 같았다. 빨리 방학 숙제라는 스트레스의 굴레에서 벗

어나고 싶었다.  

또한 방학 때 매일 혼자 먹는 밥은 맛있어서 먹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배

를 채우기 위해 억지로 깨작깨작 먹는 정도였다. 시간을 보내다 보니 찾

아온 배꼽시계는 꼬르륵거리며 음식을 달라고 나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그럼 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물을 끓이고 스프를 넣어서 끓인 작은 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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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을 먹었다. 나는 고독했고 더 이상 라면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나에게는 그저 잠시 동안의 휴식이나 나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

는 일이 필요했다.  

 

며칠 뒤, 부모님께서 3일 동안 강원도에 가서 물놀이를 하게 되었다고 

하셨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방방 뛰었다. 내가 그토록 바라던 일이었다. 

고독에서 벗어나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것 말이다. 나는 이 소식을 들은 

후부터 물놀이 가는 날만을 기다리게 되었다. 

“시윤아, 물놀이 가야지.” 비몽사몽인 내 귓가에 들리는 말이었다.  

나는 ‘물놀이’라는 말에 벌떡 일어나 아침 일찍부터 강원도로 갈 준비를 

했다. 최근 들어서는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다. 강원도로 가면서 함께 노

래를 듣기도 하고 휴게소에 들러 간식들을 먹기도 했다. 다시 차 안에 와

서는 잠에 들게 되었다. 잠에서 깨어나 창문에 보이는 풍경들은 다 엽서

같이 예쁘고 멋있었다. 그렇게 웃고 떠들고 달려오다 보니 어느덧 목적

지에 도착하게 되었다.  

 

첫날은 조금 쉬고 둘째 날과 셋째 날에 물놀이를 하기로 했다. 저녁을 

먹고 피곤한 몸을 이끌어서 푹신푹신한 침대로 몸을 던졌다. 

다음 날 아침, 우리 가족은 분주하게 물놀이할 준비를 했다. 내 마음이 

쿵쾅거리며 뛰고 있었다. 나는 신이 났고 그때의 ‘설렘’이라는 감정이 무

척 좋았다. ‘숙제’ 생각은 0.1%도 들지 않았다. 수영복을 입고서 물에 들

어가는 순간 심장에서만 머물던 설렘과 행복 등의 감정들이 온몸으로 퍼

져나갔다. 지금까지 쌓였던 스트레스와 근심, 걱정들이 한순간에 사라지

는 것 같았다. 그렇게 여러 물놀이 기구들을 타고 즐기다 보니 어느덧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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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이 흐려지고 있었다. 나는 아쉬운 마음이었지만 ‘내일도 있으니까’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다시 울리는 내 배꼽시계에 우리 가족들은 무엇을 먹을지 고민했다. 외

식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 오늘 저녁은 간단히 편의점에서 

음식을 사서 먹기로 했다. 편의점에 들어가자 형형색색 다양한 포장지들

에 싸인 음식들이 반기고 있었다. 너무 배고파서 이것저것 다 먹고 싶었

다. 그런 내 마음을 살짝 넣어 두고서 몇 가지 음식들만 사게 되었다. 우

리 가족이 산 음식은 밥과 음료수, 라면이 전부였다. 부모님께서 라면을 

끓이셨고 언니와 나는 서로 이야기하며 서로 재미있었던 기구에 대해 이

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던 중 들리는 “얘들아, 라면 먹자.”라고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에 생

쥐처럼 쪼르르 부엌으로 달려갔다. 앞접시에 꼬들꼬들하게 잘 익혀진 면

발과 국물을 덜었다. “잘 먹겠습니다!”라는 한마디를 하고서 허겁지겁 먹

고 가족들과 대화도 했다.  

 

저녁을 먹으면서까지도 행복한 감정들이 내 몸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

런데 이상했다. 내가 방학 때 점심으로 먹던 라면과 같은 라면이었다. 그

런데 그때보다 몇 배는 더 맛있게 느껴졌다. 나는 생각했다.  

‘함께라서 맛있는 거라고.’ 

함께 이야기하며 먹는 라면 면발 하나하나에 즐거움과 행복이 느껴

졌었다. 그런 즐거움과 행복을 함께 나누어 먹으니 즐거움과 행복은 배

가 되었다. 숙제에 갇혀 살던 삶에서 벗어나 함께 즐겼기에 나의 행복

이라는 감정을 마음 깊은 어느 지하방에서 다시 꺼내올 수 있었다고 생

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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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일을 하고 함께 먹는다는 것, 함께 즐긴다는 것들처럼 혼자라면 

그저 그런대로 느껴지지만 주변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더 행복하고 즐겁

게 만든다. 나의 정을 나누어주고 다른 사람의 정을 받는 것들 전부 함께

라서 가능한 일이다.  

나는 이제야 알게 되었다. 라면과 같은 어떠한 음식, 행동들은 모두 함

께해야 더 맛있고 더 즐거워진다는 것을 말이다. 




